
[전파방송] 와이브로와 이동형 와이맥스의 관계 

 

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와이브로 서비스와 국제적으로 미국, 브라질, 이탈리아, 베

네수엘라, 파키스탄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동형 와이맥스(이하 와이맥스)에 대해 많은 국

내외의 사업자 및 제조사들이 이 둘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. 이에 대해

서 와이브로 관련사들이 주축이 되어서 와이맥스 포럼에 기고하여 채택된 백서를 중심으로 

이 둘의 관계를 알아본다.  

 

이 백서의 주 내용은 아래와 같다. 

- 와이브로와 와이맥스의 배경 및 기반 표준   

- 와이브로와 와이맥스의 제품 규격 (Profile) 

- 와이브로 제품의 인증  

 

와이브로와 와이맥스 간의 혼동을 일으킨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국내에서 자체 개발된 고

속 휴대인터넷(HPi)이라는 표준 때문일 것이라 판단된다. 국내 TTA 주관으로 표준화 중이던 

당시 휴대 인터넷 규격은 2004년 7월 29일 정보 통신부의 결정으로 전격적으로 당시의 

IEEE 802.16e 규격으로 대체가 되었다. 그 시기를 전후하여 와이브로 주요 제조사 및 사업

자들이 IEEE 802.16e 표준에 적극 참여하며 와이브로 주요 기술을 IEEE 국제 표준에 접목

시켰으며 결국 2005년 12월에 성공적으로 표준의 완료를 이루게 되었다. 결국 국내 와이브

로 서비스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와이맥스 서비스의 기반 표준은 동일하게 된 것이다.   

 

기반 표준이 같다고 해서 두 서비스가 동일한 제품으로 상호 호환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. 

이를 위해서는 실제 제품의 규격(Profile)이 같아야 한다. 제품의 규격은 총 5개의 부 프로

파일로 구성이 되어있다. 즉, 물리 계층, 미디어 제어 계층, RF(무선 주파수), 듀플렉스

(Duplex) 및 송신 전력 프로파일이 그것이다.   

 

이와 관련해서 2006년 2월 와이맥스 파리 회의 총회에서 위의 제품 규격을 결정하는 단체

인 이동형 태스크 그룹(Mobile Task Group: MTG)에서는 최종적으로 와이브로 서비스의 제

품 규격을 이동형 와이맥스 제품 규격으로 채택하는 결정을 내렸다. 이는 와이브로 제조사

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며, 이 결정에 따라 와이브로와 와이맥스는 동일한 

제품 규격으로 시장에 제공되게 된 것이다.  (그림 1 참조)  

 



 

<그림 1> 와이브로와 와이맥스의 제품 규격 

  

그림 1에 보여지는 것처럼 와이브로는 와이맥스와 동일한 제품 규격으로 국내의 해당 주파

수 대역인 2.3GHz 에서 서비스되고 있다.  

 

와이브로와 와이맥스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최근의 결정은 바로 인증에 관한 것이다. 동

일 제품 규격이라 하더라도 각각이 따로 인증서를 교부한다면 두 서비스의 호환은 보장되지 

않는다고 할 것이다. 이에 대해 와이브로 제조사, 사업자, TTA 그리고 정통부는 협의를 거

쳐 와이브로 인증을 따로 실시하지 않고 와이맥스 포럼에서 제공하는 인증서로 대체하기로 

결정을 하였다. 이는 와이브로 서비스로 기술 축적을 하여 세계 시장을 선도하려는 와이브

로 진영에게 꼭 필요한 결정으로 이를 위해서 현재 많은 와이브로 관련 인력이 와이맥스 포

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증 시험 규격서 작성을 주도하고 있다. 또한 국내 인증 기관인 

TTA 시험소가 와이맥스 공식 인증랩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룸으로써 와이브로 진영이 와

이맥스 인증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졌다.   

 

이렇게 많은 노력과 협력을 통해 와이브로와 와이맥스의 일치화를 이루게 됨으로써 와이브

로 제품과 서비스가 전세계의 와이맥스 시장을 선도하게 되었으며 더욱 더 나아가 무선 통

신의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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